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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도서관의 공간에 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도서관계와 건축, 공간디자인 분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첨단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의 복합공간의 개념 변화를 

살펴보고 각각의 사례를 분석하여 미래 도서관의 복합공간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서관 건축과 

공간의 문제로 제시된 복합공간의 주요 이슈인 미디어테크, 인포메이션 커먼스, 라키비움과 최근에 도서관에 

도입되고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등 모든 개념이 중요한 요소이다. 미래의 도서관은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여 

독서와 정보, 학습, 휴식, 커뮤니티 중심에서 문화와 창작, 창업과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와 사용자, 사용자와 

사용자, 사용자와 미디어를 서로 연결하는 매개의 역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복합 공간 

플랫폼으로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roblem of library space has long been discussed in various aspects such as library relations, 

architecture, and space desig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 of the concept 

of the complex space of the librar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and 

the social paradigm,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constructing the complex space of the future 

library by analyzing each case. All concepts such as mediatheque, information commons, larchiveum, 

and the maker space that is recently introduced into the library are important elements of the 

complex space presented as a problem of library construction and space. The future library reflects 

these concepts and serves as a mediator between information and users, users and users, users 

and media to support reading, information, learning, rest, community-oriented culture and creation, 

start-up and collaboration. It should be constructed as a multi-space platform to create new value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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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도서관의 공간에 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도

서관계와 건축, 공간디자인 분야 등 다양한 측

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새로운 정보매체의 출

현과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도서관의 건축

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이용자 요구의 증

가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점점 더 확대되

고 있다. 특히 최근에 공공도서관이 복합문화

공간 형태로 도서관의 본래 기능인 자료의 수

집과 보존, 열람 서비스 이외에도 커뮤니티 시

설로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교육,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등 이용자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

키고 있다.

건축에서 복합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고유 프로그램을 가진 각각의 시설이 2개 이상, 

동일 건물 또는 동일 대지 내에 건설되는 것을 

말한다(고재민, 임호균 2012). 오늘날 공공도

서관은 IT기술의 발달로 첨단 미디어를 수용하

고 디지털자원이 확장되어 다양화되면서 이용

자들의 요구 또한 증가하였다. 최근 이러한 첨

단 미디어와 디지털 정보자원, 이용자의 다양

한 요구를 공공도서관이 수용하면서 더욱 복합

화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공도서관을 복합문

화공간 혹은 미디어테크의 범주에서 설명하고 

있다(장우석, 손광호 2011).

스탠퍼드대, 하버드대, 듀크대학 등의 미국 

명문대학들도 최근 도서관의 낡은 책 수십만권

을 창고로 치우고 그 자리에 킨들 등 e북 리더 

열람대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카페를 설

치(김신영 2012)하는 등 정보공유공간을 만들

고 있다. 도서관들의 변신은 첨단 정보환경과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가 도서관의 역할 변화

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보와 문화기관 이용자들은 그 대상이 

도서관이나 기록관, 박물관, 미술관에 관계없이 

하나의 단일 접근점과 인터페이스로 정보를 제

공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대표

적인 정보기관들이 도서, 기록, 박물, 미술품 등

을 고품질로 디지털화하고 정보시스템간의 상

호운용성을 높이는 노력 등을 경주하고 있다.

이용자 요구가 점점 더 다양화되면서 이러한 

복잡한 요구에 대응하여 20세기 후반부터 유럽

의 일부 도서관은 극장과 휴게공간 등을 포함한 

정보도서관과 미디어테크(Mediatheque) 등의 

모습을 거쳐 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복합문화시설의 모습으로 

진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복합문화시설이 

정보 저장과 보관 위주에서 접근과 활용의 방향

으로 운영의 초점을 이동함에 따라 새로운 매체

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

램과 공간상의 변화가 주요한 사항으로 대두되

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첨단 기술의 발전과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 및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

라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의 개념 변화를 살펴

보고 각각의 사례를 분석하여 미래 도서관의 공

간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복합화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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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도서관의 공간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고찰로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개념

을 추출하고 정리하였다. 도서관의 중요한 복합

문화공간 개념은 시대에 따라 미디어테크와 정보

공유공간으로서 인포메이션 커먼스(Information 

commons), 라키비움(Larchiveum), 메이커스

페이스(Maker Space) 등으로 구분하였다. 다

음으로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의 개념별 주요 

사례를 조사하고 특징을 분석하여 미래도서관

의 공간 구축 방향을 제안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도서관 복합공간의 개념 변화

도서관의 공간에 대한 개념은 정보기술의 발

전과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다

양한 용어와 시설, 공간과 건물로 발전하고 있

다. 도서관이 일반시민에게 개방된 이후 도서관

의 기능과 역할은 자료의 수집과 보존, 열람 서

비스 등의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에서 첨단 기

술과 뉴미디어를 수용하는 복합공간으로 변화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에 대한 

독서와 취업 및 창업 교육과 문화, 예술, 기술과 

커뮤니티 기능을 추구하는 복합문화기관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도서관의 복합문화기관으로서의 공간 개념

은 1970년대 프랑스의 미디어테크가 구축되면

서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초반 북미의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인포메이

션 커먼스가 도입되었다. 또한 2000년대 초반

에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통합한 서비스 

모델로 라키비움 개념이 제시되어 우리나라 도

서관의 건축과 운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이 보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창의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과 대학도서관에 메이커스페이스와 무한상상

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도서관의 공간변화와 관련하여 미국의 

MIT대학은 지난 2012년 도서관 리모델링과 미

래 도서관 공간에 대한 논의를 통해 MIT 대학

생들이 원하는 도서관의 모습을 조사하였다. 조

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도서관 공간이 다양한 활

동을 지원해야 하며, 편안한 환경을 갖추는 것

은 물론 다양한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으며 주요한 내용(Denny 2014)은 <표 1>

과 같다.

MIT 학생들은 도서관을 연중무휴 이용이 

가능한 학습공간, 교육과 창조의 공간, 문화와 

예술, 사색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더불

어, 도서관의 내․외부 정보원을 통합하여 쉽

게 탐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첨단 장비와 멀티

미디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정보공간

으로서 복합문화공간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IT대학 학생들이 원하는 도서관의 모

습을 통해 오늘날 도서관 이용자의 다양한 요

구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2 미디어테크

1970대 중반에 프랑스에서 영화가 비디오테

이프를 통해 보급되면서 뉴미디어의 수용과 다

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캉브레(Cambrai)시의 시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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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도서관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야 함

- 개인과 소/대 그룹 모임을 위한 학습 공간 

-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학습 공간 

- 배움과 창조의 공간

-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하고 어울릴 수 있는 어느 정도 사회적이고 공공성이 

강한 공간

- 깊이 사색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 커피와 간식이 있는 공간 

- 예술과 전시, 자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도서관 환경은 매력적이고 

편안해야 함

- 쉽게 자료를 찾고 탐색할 수 있어야 함

- 학습 공간은 밝고 매력적이어야 함

- 헤이든 도서관의 아름다운 경치는 “도서관 내․외부 환경의 조화”로 향상될 수 있음 

- 일을 위한 큰 탁자와 의자, 그리고 개인 열람실뿐만 아니라 휴식을 위해 부드럽고 편안한 

자리가 함께 있어야 함

- 가구는 편안하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다양한 용도로 공간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

도서관 공간은 다양한 

기술을 지원해야 함

- 도서관 전체에 독자적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 

- 완벽한 기술․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지원

- 디자인 소프트웨어, 비디오, 녹음 능력, 칼라 인쇄와 같은 미디어 도구 생성 

<표 1> MIT 학생들이 원하는 도서관의 모습 

서관에 공식적으로 미디어테크라는 명칭을 건

축물에 처음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디어테

크는 불어로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

의 미디어(media)와 선반 또는 용기라는 의미

를 지닌 테크(theque)의 합성어이다.

미디어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미디어테크

는 출판을 통해 정보를 아날로그적으로 저장한 

자료와 현대의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진 미디어

를 같이 수집, 저장, 제공한다는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복합문화시설로서 갤러리, 극장, 강당 

등의 시설, 또 정보화 시대의 빈부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목적의 교육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정착하고 있다(이윤석, 

최재필 2003).

미디어테크는 기존의 전통적 도서관(bibliot- 

heque)의 개념이 확장되어 오늘날에는 정보화 

사회의 공공 문화시설로서 도서관, 멀티미디어 

자료실, 갤러리, 극장 등을 복합적으로 수용하

는 정보, 문화, 교육, 커뮤니티 시설로 독일어로

는 mediathck, 영어로는 미디어도서관(media 

library)로 표현된다. 공간적으로는 건물을 투

명한 유리 등의 재료로 외부에 투영될 수 있도

록 구성하여 소통과 공동체 생활에 부합하는 

건축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구획된 공간 대신 

열린공간으로 단일하고 유동적인 공간을 제공

하였다.

1975년 개관한 파리 퐁피두센터 공공정보도

서관(BPI)은 미디어 도서관과 갤러리, 극장 등

을 포함한 미디어테크로서, 차츰 새로운 건축

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지역의 중요한 커

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와 유사

한 대표적인 미디어테크는 퐁피두센터 개관 이

후 노먼 포스터에 의해 설계되고 1993년 완공

된 님스 미디어테크와 독일의 칼스쿠헤의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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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미디어기술 센터(ZKM; Zentrum für Kunst 

und Medientechnologie), 그리고 2001년에 개

관한 일본의 센다이 미디어테크 등이다. 

미디어테크는 프로그램과 시설 측면에서 복

합문화시설로서 아날로그자료와 디지털 미디

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는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도 갤러리, 극장, 강당 등의 시설과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화시대 

빈부격차 해소 등 새로운 커뮤니티의 장을 형

성하였다. 

2.3 인포메이션 커먼스

정보공유공간으로서 인포메이션 커먼스는 통

합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모델로 북미의 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하였

다(이수상 2008).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이용의 확산과 전자정보원에 대한 다양하고 풍

부한 접근을 제공하면서 수 많은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도서관의 

방문 이용자가 줄어들고 참고질문의 수와 대출 

권수가 감소되고 있는 현상의 해결책으로 인포

메이션 커먼스가 제시되었다. 

즉,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편리

하고 용이하게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고 소통

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아날로그와 디지털 자료, 

공간, 시설, 장비, 기기, 서비스를 이용자 중심

으로 개방하고 통합하는 정보공유공간으로서 

인포메이션 커먼스 도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인포메이션 커먼스는 디지털매체와 인

쇄매체의 적절한 통합, 디지털 가상공간과 도서

관의 물리적 공간의 효율적 조화, 협동연구 활성

화를 위한 도서관 공간활용과 서비스 모델로 대

학도서관에 확산되게 되었다(정재영 2007).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정보실, 멀티미디어실, 정

보검색실 등의 명칭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

으며, 한 장소에서 다양한 디지털 매체와 전자

정보원의 검색과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설치되

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국립중앙도

서관에 국립디지털도서관이 건립되면서 정보

광장이 설치되어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디지털 

매체, 인터넷 정보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검

색실, 전자매체의 제작, 소규모 회의실, 개인 연

구실 등을 포함하였다.

2010년 이후 스마트폰과 테블리 PC 등 모바

일 서비스의 확산 등으로 인포메이션 커먼스 

개념에 더하여 최근 새롭게 언급되고 있는 학

습공간(learning commons), 연구공간(scholarly 

commons), 창조공간(creative commons) 개념

을 추가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도서

관의 복합공간의 모형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무한상상실 개념을 포함

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디지털정보원의 이용과 

연구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창조와 협

업을 용이케 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제공하

는 장소로 발전하고 있다. 

2.4 라키비움

2008년 미국 텍사스대학의 메건 윈젯(Megan 

Winget)이 복합문화기관의 유형으로 제시한 라

키비움은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

물관(Museum)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행하는 

통합형 수집 기관(Multidisciplinary Coll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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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으로 세 기관의 수집 대상인 다양한 

매체의 정보물을 한꺼번에 집약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단일 기관을 지칭하는 개념이다(최영

실 2012).

라키비움 개념이 제시되기 이전에도 이러한 

시대적 정보환경 변화와 다양한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기관이 통합되거나 새롭게 건립

된 사례는 많다. 2002년 캐나다의 LAC(Library 

and Archives Canada)는 국립도서관(The 

National Library of Canada)과 기록관(The 

Public Archives of Canada)을 통합하여 창설

되었으며 이는 국가도서관과 기록관을 통합한 

최초의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2년 9월 서울시 행

정의 중심지였던 옛 시청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시민을 위한 서울도서관으로 재탄생 시켰는데, 

서울도서관은 서울의 정보중심, 도서관의 중심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도서관과 기록

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융합한 통합적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축되

었다. 

이러한 라키비움 개념이 제시된 이후 복합문

화공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

며,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라키비움, 한국

원자력연구원에 건립된 원자력라키비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라이브러리파크 등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났다. 또한 국회도서관과 국회기

록보존소, 헌정기념관을 통합한 라키비움 구축

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와 한국문학관 건립에 

있어서 라키비움 요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가 문헌정보학분야와 문학계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제시되고 있다. 

 

2.5 메이커스페이스

인포메이션 커먼스라는 복합공간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많은 대학과 공공도서관

에 적용되었지만 더욱 더 새로운 형태의 정보

와 교육, 창조공간을 포함한 복합공간 개념이 

도서관에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로 나타

난 개념이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이며, 

핵커스페이스(hacker space), 핵랩(hack lab), 

이노베이션랩(innovation lab), 이노베이션허

브(innovation hub)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

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미래창조

과학부가 주도하여 무한상상실이라는 명칭으

로 도서관에 도입되고 있다. 

메이커스페이스 개념을 도입한 미국과 케나

다 등의 도서관들은 3D 스캐너, 3D 프린터, 레

이저 커터, 재봉틀 등을 설치하여 도서관의 공

간을 기본적인 정보의 활용뿐만 아니라 커뮤니

티 협업공간, 공공작업장, 기술체험장으로 개방

하였다. 지역주민은 이곳을 프로젝트 작업공간

으로 또는 사업을 시작하는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Resnick 2014).

같은 개념의 우리나라의 무한상상실은 스토

리텔링, 상상 과학교실, 아이디어 클럽 등을 통

해 상상과 창의활동을 지원하고 과학자의 아이

디어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통해 R&D

를 장려하고 특허출원 지원과, 창업 및 사업화,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개념 중에서 도서관에 적용된 사례는 스토리텔

링 분야로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

황이다.

무한상상실 즉, 무한창조공간을 도서관서비

스와 결합시키는 것은 도서관 이용자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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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

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무한창조공간은 

이용자들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하고 그

들이 창조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

구하고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노영

희 2016).

오늘날의 도서관은 더 이상 인쇄된 자료의 수

집과 전자책을 활용하는 공간만은 아니다. 새로

운 정보매체와 첨단 장비의 도입과 이용자의 도

서관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최신 기술

을 활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창조공간으로서 메

이커스페이스나 무한상상실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6 선행연구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장비와 기술의 도입과 공

간 배치, 기록관, 박물관, 미술관 등 다른 문화유

산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한다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었다. 도서관의 공간개념과 관

련된 선행연구는 미디어테크, 인포메이션 커먼

스, 라키비움, 메이커스페이스 개념을 다룬 논

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고재민, 임호균(2012)은 공공도서관 759개관

을 대상으로 복합화가 진행된 곳, 계획이 있는 

곳, 계획이 없는 곳 등으로 구분하여 공공도서관

의 복합화 경향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공공

도서관의 복합화 현황을 조사한 결과, 759개관 

중 복합화인 곳은 71개관으로 9.4% 이며, 기존

의 평생학습관을 제외하면 737개관으로 복합적

인 공공도서관은 48개관으로 전체의 6.6%로 나

타났으며 문화적인 혜택이 높을수록 공공도서관

의 복합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

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도서관의 역할이 확대

되어 짐으로써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하나의 

기능으로 편중되어지지 않고 다양한 기능을 수

용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역할이 

확장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디어테크에 대한 개념은 1970년대에 제시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01년 일본의 센다이 미디어테크가 개관된 이

후에 정보화 사회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미디

어테크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김우영, 이경훈, 김지원(2002)은 정보화 사

회의 공공 문화 시설로서의 미디어테크에 관한 

연구에서 미디어테크에 관한 프로그램 및 관련 

시설이라는 내용적 측면과 형태적 공간적 측면

에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

해 미디어테크의 개념을 정립하고 전자적 커뮤

니케이션을 포괄한 커뮤니티 시설로서 미디어

테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센다이 

미디어테크에 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

러한 고찰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화 시대의 미디

어테크가 갖는 사회적, 건축적 가치와 의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인포메이션 커먼스의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

관에의 적용에 대한 연구는 정재영(2007)과 이

상복 등(2009)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2009년 개

관된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정보광장으로 구현되

었다. 정재영은 대학도서관이 정보공유공간으로

서 인포메이션 커머스 구축의 필요성과 구축방

안을 제시하였다. 이상복 등은 공공도서관이 개

방과 융합, 소통을 위해 인포메이션 커먼스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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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공도서관

의 인포메이션 커먼스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였

다. 또한 공공도서관 인포메이션 커먼스 공간의 

설계는 공공도서관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이용자중심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통합성과 개방

성의 원칙을 준용해야 하며, 개별 공공도서관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융통성을 갖는 

모형으로 설계하고, 미래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

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첨단 다기능 복

합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 소외계층을 배려하

는 공간으로 인포메이션 커먼스 공간을 설계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상복 등 2009).

2008년 매건 윈젯에 의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서 라키비움 개념이 제시된 이후 도서관과 기록

학, 박물관계, 문학분야 등에서 라키비움에 대

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관련된 구축 사례

도 나타나고 있다. 초기의 연구에는 문화기관간

의 협력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국회도서관

과 국립한국문학관 등의 특정 기관에 적용 가능

한 전시․교육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

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이러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복합기능을 

구현한 라키비움의 공간 기능과 공간기획에 관한 

연구는 최영실(2012), 최영실과 이혜영(2012)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오정훈과 이응봉(2014)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표적 전문도서관 

중의 하나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최근 구축하

고 있는 원자력 라키비움을 대상으로 구축 전반

에 관한 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문도서관에서 라키비움을 

도입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라키비움의 

도입 방안과 구축 절차를 제시하였다.

국회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과 관련하여 국

회도서관과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의 통

합적 발전전략으로 ‘국회 라키비움’ 수립에 대

한 필요성과 조건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모색

한 연구도 있다(김유승 2012; 임진희 2012; 이

미경 2014). 박옥남과 박희진(2017)은 국회도서

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라키비움 운영모델 기

반으로 한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

하여 국내외 의회도서관, 기록관, 복합문화기관, 

GLAM 프로젝트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국회도

서관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라키비움 기반 전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문학진흥법이 2015년 12월 31일 국회를 통

과하면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이 활발하게 추

진되면서, 국립한국문학관도 라키비움 공간개념

이 도입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는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기도 했다. 이명호, 

오삼균, 도슬기(2015)는 라키비움 관점에서 국

내 문학관의 기능적 요소를 중심으로 운영 실

태를 조사하여 국내의 중요한 문화 기관 중의 

하나인 문학관에 대한 자료 관리 실태, 전시 운

영 실태, 운영 프로그램 실태와 같은 기능적 측

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문학관이 복합공간에 요

구하는 기능적 요소들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오창은(2016)은 국립한국문학관이 

한국문학 진흥의 매개적 공간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문학콘텐츠 구성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구

체적으로 라키비움 개념에 입각해 공간을 구성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국립한국문학관

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살아있는 문학체험의 장

소로 기능하기 위해서 라키비움 공간개념을 도

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가 한 공간에서 도서

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능동적으로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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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국립한국문학관의 기능도 확장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무한창조공간으로서 메이커스페이스 관련된 

연구는 문헌정보학분야와 건축디자인분야를 중

심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 안인자, 최상기, 노영희

(2014)는 도서관의 무한창조공간(Makerspace)

의 도입을 위한 개념 정립, 도입의 당위성, 기존 

공간의 역할 등을 재 정의하고 공공도서관의 무

한창조공간에서 운영하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의 

사례를 발굴하여 제안하였다. 장윤금(2017)은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분석하여 현재 14개 국내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사례인 ‘무한상상실’ 프로그램

의 현황과 한계점을 도출하고 해외의 메이커스

페이스와 같이 확대되고 지속가능한 모형으로 

발전하기 위한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3.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 사례분석

3.1 미디어테크 

도서관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미

디어테크의 사례는 1970년대 중반에 건립된 프

랑스의 퐁피두센터 공공정보도서관과 1993년

에 완공된 님스 미디어테크, 2001년 개관한 일

본의 센다이 미디어테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3.1.1 퐁피두센터 공공정보도서관(BPI)

1975년 파리 퐁피두센터 공공정보도서관(BPI)

의 개관으로 프랑스에서 미디어테크는 차츰 새

로운 건축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미

디어테크의 증가는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절대

적이며, 도시를 위한 중요한 여론을 형성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퐁피두센

터는 미디어테크 건물의 기본적인 특징인 멀티

미디어 매체와 디지털 정보의 수집, 저장 그리

고 활용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보다는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센터의 미래상을 

만들고자 했다. 실제 퐁피두센터는 1977년 개관

이후 매년 800만 명이 다녀가 지역의 주요한 커

뮤니티 장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김우

영, 이경훈, 김지원 2002).

3.1.2 님스 미디어테크

님스 미디어테크는 노먼 포스터에 의해서 설

계되어 1993년 완공되었다. 기본적으로 현대미

술관, 미디어도서관, 공공도서관, 극장의 복합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아날로그 정

보와 디지털 정보를 수용하고 정보의 공공성과 

개방성, 통합성이 부각되도록 하였다.

3.1.3 칼스쿠헤의 예술과 미디어기술센터

칼스쿠헤의 예술과 미디어기술센터(ZKM; 

Zentrum für Kunst und Medientechnologie)

는 멀티미어의 설치, 전시, 교육 등에 적합한 공

간의 제공을 강조하여 보다 전문적인 멀티미디

어 정보의 교류와 교육,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미디어테크를 추구한 점이 특징적이다. 퐁피두

센터와 님스 미디어센터는 기본적으로 공공도

서관으로서 멀티미디어 매체와 인쇄자료를 수

집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 커뮤니티시설과 교

육시설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공공

성과 개방성을 중요시 하였으며 독일의 ZKM

은 보다 전문적인 예술과 교육기관의 입지를 강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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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센다이 미디어테크

일본의 센다이 미디어테크는 전통적인 도서

관의 개념을 대체하고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

는 새로운 유형의 문화시설로 2001년에 개관되

었다. 설계자인 토요 이토는 새로운 미디어와 

첨단기술 사회에서 새로운 도서관과 아트갤러

리의 개념과 형태로 모든 층에 미디어가 혼합

된(media-mixed)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센다이 미디어테크는 앞서 건설된 미디어테크

의 프로그램을 대부분 수용하고 특히 IT를 적극

적으로 수용하여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기술적 

측면과 미학적인 면까지 반영하여 설립되었다. 

이곳은 도서관의 기능과 함께 아트갤러리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아날로그 매체인 

책과 간행물, 디지털화된 정보 및 음향 영상자

료를 동시에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

한 센다이 미디어테크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최첨단의 지식과 정보, 문화의 제

공과 교류의 장으로서 정보취약 계층인 장애인

과 노약자를 포함하는 모든 시민이 어려움 없이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시설로 다

각적인 인적, 물적 도움 기능을 강조하였다. 

센다이 미디어테크는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하나의 층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을 물리적인 장치로 구분하지 않고 열린 형식

의 평면 계획을 구성하여 아날로그 정보와 디

지털 정보를 함께 수용하고 서비스하는 기본적

인 구상을 공간에 배치하였다. 

3.2 인포메이션 커먼스

인포메이션 커먼스는 대학도서관을 중심으

로 다양한 디지털 매체와 전자정보원을 한 곳에

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공간으로 건물의 일부분

을 활용하여 구축되었으며 공공도서관으로 확

산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위치한 국립디

지털도서관의 경우 기존의 대학도서관에 설치

된 인포메이션 커먼스 보다 더 확장된 복합공간 

개념으로 구축되었다.

2009년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디지털도서관

(NDL: National Digital Library) 정보공유공

간(informational commons) 구축 전략을 통해 

디지털 통합 서비스 및 다기능 복합 공간 및 체

계로 정보광장을 구축하였다. NDL은 첨단 정

보통신 기술과, 시설 및 서비스를 통해 아날로

그와 디지털정보가 만나는 디브러리(Dibrary) 

포털과 이용자와 사서, 이용자와 이용자집단간

의 연결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소통공간으로서 

전시실, 디지털 및 영상자료의 제작과 편집, 각

종 회의실, 개인 연구실 등을 추가하여 정보광

장을 구축한 것이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정보광장 공간 구축 전

략은 경계가 없는 개방된 공간, 정보의 세대격

차가 없는 공간,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없는 

공간을 기본 방향으로 실현되었다. 정보광장의 

공간별 서비스 모델의 기본방향은 ① 다양한 매

체를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열람서비스 제공, ② 

열린 커뮤니티 및 휴게공간을 통한 교류 활성화 

서비스 제공, ③ 교육, 체험, 오락적 서비스 제공, 

④ 멀티미디어 콘텐츠 편집, 생성, 공유서비스 

제공, ⑤ 정보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 함

양 서비스 제공, ⑥ 장애인, 소수민, 새터민 등 

정보소외계층 서비스 제공 등이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정보광장은 구축 이후에

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 요구 및 만족도 조사

와 사용성 평가 등을 통해 공간의 활용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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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고 있으며, 복합공간으로서 첨단 장비와 

최신 ICT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3.3 라키비움

복합문화기관의 유형으로 제시한 라키비움

은 우리나라 도서관의 공간구성에 있어서 다양

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도서관 관종에서 

관련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경상북도문화콘텐

츠진흥원 라키비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

력라키비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라이브러리

파크가 구축되었으며, 국회도서관의 라키비움

과 한국문학관의 라키비움에 대한 연구도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3.3.1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라키비움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경상북도문화콘

텐츠진흥원은 2013년 12월에 개원하였으며 경

북 문화융성을 선도하는 생동적 중추기관을 비

전으로 경상북도 지역특화 콘텐츠의 세계화에 

노력하고 있다. 1층에는 창조아트리움, 장조아

트홀, 까페테리아가 있고, 2층에는 배움터, 상

상회의실, 프리젠테이션룸, 스투디오, 휴게공간

이 있으며, 3층에는 사무공간, 4층에는 라키비

움과 프로젝트룸, 상상정원이 있다. 5층에는 

1인 창조기업, 6층에는 3D 프린팅실, 개인작업

실, 공동작업실, 배움터, 입주기업이 있으며 별

관에 첨단제작 스튜디오와 초록뜰이 설치되어 

있다.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4층에 위치한 라

키비움은 새로움을 추구하고 창조하는 문화커뮤

니티공간이다. 아이들 중심의 다양한 책과 놀이 

및 미술 공간, 2D와 3D 영화상영, 이야기교실, 

휴식공간 등에 많은 개인 및 단체 이용자들이 방

문하고 있다.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라키비

움의 특징은 도서관, 자료관, 정보관, 전시관, 초

록뜰공원으로 구성되며 <그림 1>과 같다.

3.3.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의 과거와 현재의 문화예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념이 만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해 내는 국제적인 예술기관이자 

문화교류기관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에 있

는 라이브러리파크는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극장, 상영관, 커뮤니티 룸, 휴식공간 등 다양한 

<그림 1>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라키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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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지식 정보 공간이

자 전시와 열람, 체험을 통합한 라키비움 모델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이다. 아시아 50여개국의 

다양한 문화자원이 이용자와 만나는 장소로서,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파

크이며,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열람할 수 

있는 주제전문관과 기획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대한 디지털자료와 함께 최적화된 열람공간과 

체험, 커뮤니티,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라이브러리파크의 공간구성은 일반도서열람

실과 특별열람실, 기획관, 주제전문관, 비디오 

파드, 수장고, 대나무 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기획관은 3개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

획관 1은 라이브러리파크 로비에 위치하여 특

별전을 개최하고 있고, 기획관 2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아카이브를 선보이고 있으며, 

기획관 3은 국제교류관이다. 

주제전문관은 라이브러피파크의 소장자원을 

주제별로 구성하여 다양한 전시 형식으로 보여

주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의 선행 연구․조사

를 기반으로 ‘아시아의 근현대 건축’, ‘아시아의 

사진’, ‘아시아의 소리와 음악’, ‘아시아의 공연예

술’, ‘아시아의 퍼포먼스 아트’, ‘아시아의 전시’, 

‘아시아의 크리에이터’, ‘아시아의 이주’, ‘아시아

의 도시’, ‘아시아의 전자상가’, ‘아시아의 실험영

화’, ‘아시아의 비디오 아트’, ‘아시아의 디자인’ 

등 13개 주제로 라이브러리파크의 주제전문관

을 구성하였다. 

3.3.3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라키비움

2014년 7월 개관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

력라키비움은 일반적인 전문도서관의 정보자료

실과는 달리 원자력 분야의 도서관, 연구기록물 

관리 및 보존의 기록관, 원자력 연구의 전시, 역

사관 및 박물관의 복합적인 정보자원을 제공하

는 통합형 정보 제공기관으로 구축되었다. 국내 

최초이자 정보출연연구소 유일의 라키비움으로 

공간활용 및 운영 방식의 모범 케이스로 많은 도

서관 및 정보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제본된 인쇄본 학술잡지가 가득한 과학분야 

전문도서관의 정보자료실과는 달리 연구원들

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자유로운 토론과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안락한 소파와 따뜻한 커피를 제

공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디자인함으로써 

정보자료의 이용량 및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이

어졌다. 

<그림 2>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라키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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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라키비움 구축 후 마련된 기록관에는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연구노트 등 연구기록물

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

기록물이 디지털화되어 DADAMS 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원자력 관련 다양한 기

록물들이 전시되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볼거

리와 흥미를 제공한다.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새

로운 시도를 통해 북콘서트, 국제세미나, 동아

리 전시회, 연구원 창립행사 오찬장 등으로 활

용되어 정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의 가

치를 높이고 있다.

3.4 메이커스페이스

3.4.1 노스케롤라이나주립대학교 헌트도서관

미국 NCSU(North Carolina State Univer- 

sity) 노스케롤라이나주립대학교 헌트도서관

(Hunt Library)은 2013년 새로 개관하면서 기존

의 인포메이션 커먼스 개념을 확장 발전시켜 학

습공간(learning commons), 연구공간(scholarly 

commons), 창조공간(creative commons)을 모

두 구현한 복합공간이다. 종이책이 빽빽하게 꽂

혀있는 서가를 책로봇이 찾아주는 밀집서가로 

보내고 그 자리에 널고 쾌적한 열람공간, 사면이 

대형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는 최첨단 랩실, 

화상회의실, 대형스크린 홍보실, 대학원전용 멀

티미디어실, 교수전용 저서가 비치된 회의실, 

3D 프린터 등이 설치된 첨단 메이커스페이스, 

새로운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애플샵 같은 공

간이 설치되어 있다. 

3.4.2 서울대학교 아이디어 팩토리

서울대학교 아이디어 팩토리는(SNU ProCEED 

Idea Factory)는 2016년 3월 산업통산자원부와 

민간재단의 지원으로 설립되어 공과대학의 아이

디어 팩토리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설계스

튜디오, 재료박물관, 창업지원공간 등을 통해 멘

토링, 시제품 제작지원, 아이디어 등록, 장비대

여, 창업지원 등의 서비스와 디지털 제조 및 창

의적 제품개발 워크삽을 운영한다. 아이디어 팩

토리는 3D 프린터와 레이커 커터 등의 다양한 

장비와 부품, 재료를 지원하고 있다.

 

3.4.3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연세대학교 도서관은 2017년 5월 학술정보

관 1층에 ‘Y-Valley’를 설치하였다. Y-Valley

에는 메이커스페이스, Media wall, Idea pump 

등을 설치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미래형 교육과 창업 문화 확산

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곳에

서는 학생들이 3D 프린터와 3D 스케너 등의 첨

단 장비를 사용하여 아이디어 구현이 가능하고,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은 2017년 6월 CJ E&M

(주)와 협력하여 미디어 기반의 창업, 창의 공

간인 CJ Creator Library(CCL)을 설치하였다. 

고려대학교는 CCL을 이용하여 학생들과 지역

주민 들에게 영상 콘텐츠 교육 및 제작을 지원하

여 새로운 1인 창업 모델을 개발하여 발전시키

고 있다. 고려대학교 CCL은 다른 대학교의 3D 

프린터, 밀링커터 등 장비 중심의 메이커스페이

스와 차별화되어 영상 콘텐츠 중심의 메이커스

페이스라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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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논의

도서관의 공간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

니고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

를 추구하고 있다.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뿐

만 아니라 국가도서관에서도 정보기술의 발전

과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새로운 

복합공간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1970년대 프랑스에 도입된 미디어테크는 전

통적인 인쇄자료 중심의 비블리아테크와 다른 

접근으로 최근 프랑스 대부분의 도서관 명칭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990년대 대

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인포메

이서 커먼스는 점차 공공도서관으로 확대되었

으며, 최근에는 모든 관종을 망라하여 도서관 

건립시 정보공유공간의 기본적인 개념을 반영

하고 있다.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의 통합서

비스 모델인 라키비움은 원자력라키비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라이브러리파크 등 특정 분

야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과 한국문

학관 등에서도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무한창조공간 개념인 메이커스페이스는 핵

커스랩, 이노베이션랩 등 다양한 이름으로 미국

과 케나다, 영국 등의 공공도서관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지원으

로 공공도서관에 무한상상실이란 명칭으로 시

범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아이디

어펙토리, 메이커스페이스 등 다양한 명칭으로 

확산중이다. 2017년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등의 대학도서관에도 메이커스페이스가 설치되

어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첨단 기술의 발전과 도서관 이

용자의 요구 및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의 개념 변화를 살펴보고 

각각의 사례를 분석하여 미래 도서관의 공간 구

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공간기

능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의 관종에 관계없이 도서관은 이

용자들이 자유롭게 찾아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

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독서를 할 뿐만 아니

라 영화와 음악을 포함한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를 이용함으로써 문화적 향유가 일어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도서관은 사색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도서관은 각종 최신 기술 및 장비를 이

용하여 창작을 하고 창업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메이커스페이스로 불리는 공간

에는 각종 장비를 기반으로 각자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이를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며, 최종적

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서관은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 학습이 

이루 어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는 도서관이 

원래 수행해 오던 기능이지만, 이제는 그룹을 위

한 학습공간, 좀더 편한한 분위기의 학습공간, 

쉽게 자료를 찾고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에 가면 최첨단 장비를 체험할 수 있

다는 생각, 도서관에 가면 편히 쉴수 있다는 생

각, 도서관에 가면 내가 원하는 모든 자료를 찾

을 수 있다는 생각, 도서관에 가면 나의 상상력

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이용자의 

요구를 좀더 분석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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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도서관의 공간에 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도

서관계와 건축, 공간디자인 분야 등에서 다양

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매체의 출

현과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도서관은 이러

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이용자 요구가 점점 더 다

양화되면서 이러한 복잡한 요구에 대응하여 20

세기 후반부터 유럽의 일부 도서관은 극장, 커

뮤니티와 휴게공간 등을 수용한 미디어도서관

과 미디어테크 등의 모습을 거쳐 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복

합문화시설의 모습으로 진화하기 시작하였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과 디지털자료의 확

대로 도서관 이용자들이 감소함에 따라 북미의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인포

메이션 커먼스는 정보공유공간으로서 오늘날 

대부분의 도서관 건립시에 개념이 적용될 정도

로 보편화되었다. 

또한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SNS,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스마트기기의 폭발적인 증가로 디

지털 자료의 생산과 이용이 확대되면서 도서관

을 비롯한 기록관과 박물관, 미술관 등의 정보

문화기관의 기능과 서비스의 통합 모델인 라키

비움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의 개념으로 도입

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

라키비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라이브러리

파크 등의 라키비움 사례도 많은 이용자의 호평

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도서관이 창작과 협업

의 공간 플래폼으로 첨단미디어와 장비 등을 공

동으로 활용하여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실현하

고 취업과 창업, 협업의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 

아이디어펙토리 등을 설립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문화시설이 기존의 정보 저장과 

보관 위주에서 접근과 활용의 방향으로 운영의 

초점을 이동함에 따라 새로운 매체에 대한 접

근과 활용, 창작과 협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

로그램과 공간상의 변화가 주요한 사항으로 대

두되었다. 

오늘날의 도서관 건축과 공간의 문제는 지금

까지 제시된 복합공간화의 주요 이슈인 미디어

테크, 인포메이션 커먼스, 라키비움과 최근에 도

서관에 도입되고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등 어느 

개념 하나도 빠트릴 수 없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

용자의 요구와 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

물인터넷, 3D 프린터, 드론 등 첨단 장비와 미디

어가 결합한 복합적인 공간 플랫폼으로 개발되

어야 한다. 

미래 도서관은 복합 공간 플랫폼으로서 도서

관의 주요 기능인 독서와 정보, 학습, 휴식, 커

뮤니티 기능뿐만 아니라 무한창조공간으로 문

화와 창작, 창업과 협업을 지원하고 정보와 사

용자, 사용자와 사용자, 사용자와 미디어를 서

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매개의 역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운

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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